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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교양 수업을 들으며, 저는 진로뿐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짝과 마주 앉아 주어진 주제에 관
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흐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끊긴 후의 침
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이 서툴러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불편하고,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말을 잘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글말 특강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9회차 강의에서 “내
가 밝아야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과 내면 소통을 잘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면과 소통하는 것이, 
타인과의 소통보다 우선이라는 점이 제겐 꽤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후 저는 대화 중 상대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관찰
하고, 작더라도 칭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말할지 명확히 전달하는 
‘what-why-how’ 구조 역시 두서없이 말하던 제 표현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의 제 태도와 자세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던져주는 질
문에 기대어 대화를 이어가며,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상
대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를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는 대화를, 상대와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 친
구들과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 “대화하며 잘 웃는 게 보기 좋다”, “사교성이 좋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은 소심한 성격
으로 대화를 피하던 제가 단기간에 조금 성장했음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일대일 대화를 회피하
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대화에 도전하려는 용기까지 갖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는 걸 매 순간 느끼지만, 저는 지금의 이 과정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
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낯선 상황에 계속 부딪혀 단단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대화할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상대의 선한 의도를 먼저 읽어내는 태도를 익힐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